
김현미 장관 강릉선 탈선사고 복구 총력 당부, KTX

일 사고현장 찾아 국민불편 사죄엄중문책 안전복구재발방지대책 주문9 ...‧ ‧
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 일 강릉선 탈선사고 현장을

방문하여 사고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사고복구에 총력을 다해

줄 것을 주문했다

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철도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

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

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두 번

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사과를 한 바 있고

일 전에는 총리께서 철도공사 본사까지 내려가셔서 강하게 질책

하시면서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지시하셨음

국토부에서도 사고발생 및 사고대처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

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난 데 대해서

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태 라고 말했다

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

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항공 철도

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결과에

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

김 장관은 철도공사로 부터 사고상황과 추정원인을 보고받은 후

선로전환기의 전선연결 불량으로 탈선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

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지적하면서

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밝히고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엄중

하게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잡을 것 이라 말했다



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복구현장을 둘러보며 복구 작업자들을 격려

하면서 굉장히 춥고 열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복구가

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

연계수송이나 고객 서비스측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

취해 달라 고 덧붙였다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